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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에서는 최근의 난제들이 자동차 수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를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 초 자동차 생산 중단과 반도체 부족 사태 

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공급 문제들을 겪어왔다.

공급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수요 예측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졌다. 지난 2년 동안 COVID-19로 인한 락다운, 건강 우려 증가, 

재택근무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소비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양상 

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자동차 가격과 연료 가격 

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불안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 차량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더욱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도 치솟고 있다. 경기후퇴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갈수록 많은 소비자가 큰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아예  

소비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확실한 시기에 딜로이트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명시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자동 

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비율을 추적하고자 ‘자동차 

구매의향’(Vehicle Purchase Intent, VPI) 지수라는 미래 예측 

척도를 개발한 것이다. 최근 9개월 동안의 지수 추이를 보면,  

미국 시장의 자동차구매의향 지수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그림 1).1

그림 1
지난 9개월간 미국 자동차구매의향(VPI) 지수는 변동성 속에 소폭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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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래프 자체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 

해야 한다.

2020년 초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생필품 구입 목적 이외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차량 수요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점차 재개되면서 신차 및 중고차 

수요도 급증했다. COVID-19 전염 우려로 자동차 딜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하던 소비자들이 대리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인도 

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해지자 소비자들 사이 경쟁 또한 치열 

해졌다. 팬데믹으로 대중교통이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 전염 위험 없는 자가용을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 시점의 미국인 10명 중 8명(79%)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2 또한  

약 3분의 1(30%)은 대중교통을 덜 이용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30만8,000대에서 2021년 60만8,000대로 두 배나 증가했지 

만, 전체 경량차 판매량 증가는 3.4%에 그쳤다.3 갈수록 심각 

해지는 환경오염과 나날이 오르는 연료 가격 때문에 전기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4 당시 전기차가 매력적인 선택지 

였던 이유는 휘발유의 3분의 1 수준인 전기 요금 때문이다.5 지난 

6~7년간 갤런당 2~3달러였던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이후 갤런당 5달러 선으로 폭등했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부품이 적고, 

정기적으로 오일과 필터를 교체할 필요도 없어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글로벌 경제 활동의 재개로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에 

COVID-19 전파 위험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반도체가 

부족해졌고, 이는 자동차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신차 대리점에 

자동차가 부족하게 되었다. 미국만 해도 반도체 부족으로 2021

년 150만 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23만3,000대 가량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6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최근 전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감안해 2022년과 2023년 동안 각각 글로벌 경량차 

생산량 전망치를 260만 대씩 하향 조정했다.7 이에 더해 중국 내 

COVID-19 재확산과 봉쇄 조치로 여러 조립 공장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고,8 전 세계 자동차 조립 시설에 필요한 부품 수출에도 

지장이 생겼다.

미국에서는 생산 감소로 소매업체들이 심각한 재고 부족을 

겪었고 차량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현재 신차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제조업체와 딜러 측에서 판매 인센티브를 없애도 

되는 수준이다. 실제로 자동차가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판매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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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록적인 자동차 가격으로 인센티브 철회한 제조업체(미국)
월별 자동차 거래 가격 vs 할인율(2015년 5월-2022년 5월)

출처: 실 시장가치 - 블룸버그 Edmunds 데이터, 할인율 - 블룸버그 측정. 최종 접속일자: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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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동차 수요와 사상 최고의 신차 가격을 의식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중고차 또한 비슷하게 가격이 

인상되었다. 미국 중고차 가격은 지난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간 정체됐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높은 자가용 수요 및 신차 재고 부족으로 중고차 가격 사상 최고치
맨하임 중고차 지표, 2000년 5월-2022년 5월

출처: 블룸버그 맨하임 경매 데이터, 마지막 접속 일자: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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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합친 비중은 9.2%로,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10 자동차 가격 상승은 

수요에 매우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소비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심리는 이미 경고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84%)은 생필품 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작년 9월의 72%보다 높아진 수치다. 저축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액이 큰 지출을 미루는 미국인도 작년 9월 42%에서 최근 53%로 증가했다.11

불확실한 시기에 자동차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일부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이 중요한 이유지만 화석 연료 가격 

급등도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전기차 제품을 선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공급망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완성차 제조사 및 부품 

공급업체들이 적시생산(just-in-time) 방식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중요부품 재고 

보유량을 늘리는 체제(just-in-case)로 전환하고, 인접 국가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니어 

쇼어링(near-shoring)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공급망에 잠재된 위험을 파악 

하고 완화하기 위해 설계하는 공급망 ‘가시화’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시적일 것 같았던 자동차 생산 문제가 초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예상치 못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시에 세계 경제가 재개되고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COVID-19 이전과 같은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뉴노멀’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치 않고 무엇을 더 

원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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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 초기의 생산 중단, 반도체 부족, 심각한 노동력 부족,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의 공급차질을 겪어왔다. 

소비자 수요 예측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지난 2년 동안 COVID-19로 인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에 대한 

염려 증가, 재택근무 같은 새로운 현상이 소비자의 교통수단 이용 양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가격과 연료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딜로이트가 개발한 ‘자동차구매의향’(Vehicle Purchase Intent, VPI) 지수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비율을 추적한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구매의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낸다. 

한국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최근 열 달의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불안정한 등락 양상 속에서 추세적으로 지수가 강화되다 

2022년 8월 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물가 상승 부담에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급락한 

최근의 추세와 일치한다. 

국내에서도 신차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를 구매해도 실제로 차량을 인도 받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국내 소비자의 물가 상승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 최신 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6명(59%)은 나날이 오르는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9월 45%에서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가격 상승은 매우 현실적인 수요 위험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것이다.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림 4
한국 시장 자동차구매의향 지수 
2021년 9월 - 2022년 8월

90.0

100.0

110.0

95.2

120.0

20
21

.0
9.

26

20
22

.0
2.

01

02
.2

7

03
.3

0

04
.2

6

05
.3

1

06
.2

8

07
.2

4

08
.2

8

10
.2

4

11
.2

8

12
.2

6

100

104.8 104.8

114.3

109.5

100

95.2
85.7

95.2

90.5

119

한국 시장 자동차구매의향(VPI) 지수 분석



8카플레이션 시대, 자동차구매의향 감소 조짐… 대응전략은 

주석

1. 딜로이트의 자동차구매의향지수는 향후 6개월 내에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수이다. 이를 통해 
월별로 자동차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동 지수는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에는 승용차, SUV/MPV, 픽업트럭이 
포함된다. 지수 값에는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의향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2. 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accessed July 4, 2022. 

3. U.S. Department of Energy, “Light-duty plug-in electric vehicle sales in the United States nearly doubled from 
2020 to 2021,” February 28, 2022; S&P Global Mobility, “Home,” accessed July 4, 2022. 

4. Deloitte, “2022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accessed July 4, 2022. 

5. U.S. Department of Energy, “Alternate fuels data center,” accessed July 4, 2022. 

6. S&P Global Mobility, “Home.” 

7. S&P Global Mobility, Russia, Ukraine and the impact on the automotive industry, March 28, 2022. 

8. Reuters, “Auto manufacturers scramble as Shanghai locks down,” March 30, 2022. 

9. TMV is Edmunds data sourced from Bloomberg. Discount rate is a Bloomberg metric; last accessed on June 16, 
2022. 

10. Relative importance as of December 202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Factsheets: Motor vehicle insurance,” 
accessed July 4, 2022). 

11. 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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